
게임보다 더 잔혹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!

그 맨 얼굴을 거침없는 필체로 그려내고 있는 《게임의 법칙》

《게임의 법칙》은 우연히 게임에 빠진 아이가 겪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. 주인공 지호

는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아이입니다. 키도, 몸집도 작아서 ‘땅콩’이라고 놀림을 당하지요. 어느 날 지

호 앞에 수상한 녀석 ‘킹’이 나타나고, 킹의 제안으로 지호는 게임을 시작하게 됩니다. 그런데 게임을 

하면 할수록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. 얌전하고 내성적이었던 성격도 변해 가지요. 위험한 게임이

란 것을 감지하면서도 지호는 게임을 쉽게 그만두지 못합니다. 마음만 먹으면 나를 괴롭히고 보기 싫

은 사람을 얼마든지 없애버릴 수 있으니까요. 지호는 과연 게임 속 세상에서 헤어나올 수 있을까요? 

《게임의 법칙》은 요즘 초등학생 어린이들을 둘러싼 게임 중독, 학교 내 괴롭힘, 가정 폭력과 같은 문

제를 솔직하고 거침없이 이야기합니다. 그래서인지 읽는 내내 마음 한편이 저릿저릿합니다. 그리고 

아이들을 둘러싼 이 세상을 돌아보게 만듭니다.

독후활동 시작하기

Q  다음 낱말을 이용하여 등장인물을 소개해 보세요.

곱송그리다 / 알겨먹다 / 하릴없이 / 새롱거리다 / 굼뜨다 / 재우치다 / 

능갈치다 / 왜바람 / 비거스렁이 / 으름장 / 뜨악하다 / 새퉁스럽다 / 

아랑곳하지 않다 

이지호 킹 구기훈

이지홍 엄마 아빠

게임의 법칙

 

글 정설아, 그림 한담희 / 책고래



주제 활동

Q  다음 ‘게임 과몰입 자가진단 테스트’를 통해 본인의 게임습관을 점검해 보세요.

  친구들과 노는 것이 게임을 하는 것보다 재미있어요.         실제 나보다 게임 속의 캐릭터인 내가 더 좋아요.

  게임 말고도 재미있는 일들이 많아요.         게임 때문에 숙제를 안 하거나 해야 할 일을 안 하지는 않아요.

  부모님께 게임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.         정해진 시간에만 게임을 해요.

  게임을 하는 것 때문에 야단맞는 것은 싫어요.         누군가 게임을 못하게 한다고 해서 화가 나지는 않아요.

  게임을 한다고 해서 평소보다 욕을 많이 하거나 짜증을 더 부리지 않아요.

  학교 수업시간이거나 가족들과 있을 때 게임생각은 거의 나지 않아요.

  내 캐릭터가 다치거나 죽는다고 해서 너무 슬프거나 힘들지는 않아요.

  게임 때문에 잠을 자지 않거나 밥을 거르지는 않아요.

  게임 때문에 가족들과 사이가 나빠지거나 하지 않았어요.

  게임을 할 수 없다고 해서 내 생활이 재미없거나 지루하지는 않아요.

  게임 속 친구들과 사귀는 것보다 학교 친구를 사귀는 게 편하고 좋아요.

<출처 : NEXON 스쿨존>

나는 지금? 5개 이하 나는 지금? 6~10개 나는 지금? 11개 이상 

심각해요! 부모님이나 전문기관의 

도움을 받아보세요. 

스스로 잘 조절하고 있지만 앞으로 

계획성 있게 게임을 즐겨보세요.̂ ^ 

게임을 즐겁게 하고 있네요! 앞으로

도 지금처럼 하면 문제없겠어요.̂ ^ 

Q 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“비디오 게임을 사지 말고 직접 만드십시오. 최신 앱을 내려 받

지 말고 스스로 프로그래밍 해 보십시오. 컴퓨터 기술을 배우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미래

를 책임지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.”라며 컴퓨터 프로그래밍 교육을 강조하였

습니다. 내가 만약 게임개발자라면 어떤 게임을 만들고 싶은가요?
게임 이름 :					     게임 목표 :

게임 방법 :					     게임 법칙 :

Q  다음 글을 읽고, 내가 생각하는 ‘게임의 법칙’에 대해 적어 보세요.
▶ �상대방에게 맞기 싫으면 먼저 때리면 된다는 것이다. 정정당당하지 않아도 된다. 어째거나 이기면 그만이다. 

▶ �직접 아이템도 살 수도 있었다. 그러려면 게임 머니가 필요했는데 게임 머니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대결에서 

이겨야 했다. 게임을 더 자주 해서 경험치를 쌓아야 했다. 

▶ 진짜 돈으로 게임 머니를 충전하면 돼

▶ �상대가 누군지 모르니 욕을 하거나 놀리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다. 게임 속에서는 아이템뿐 아니라 문자로도 

상대를 굴복시킬 수 있었다.

도래의 의견에 찬성한다. 왜냐하면,

											         

											         




